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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(준)

임금인상 4%+명절휴가비 20만원=5.1% ?

돈은 줄이고 생색만 내는 교과부를 규탄한다 

울산 처우개선안

근속년수수당
근속3년이상 6년이상 9년이상 12년이상 15년이상 18년이상

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

명절휴가비  연 2회(추석, 설)×100,000 = 200,000

맞춤형복지           300,000 (보험120,000포함)

교과부는 2월 24일 '16개 시도 교육청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합의안'을 위와 같이 발표했고,  울산교육청은 

3월 7일 처우개선안을 발표했다. 그러나 이 합의안은 올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5.1% 임금인상에 장기

근무 가산금과 명절휴가비를 포함시켜 실제로는 4% 인상에 그친 것이다. 5.1%로 연봉을 맞춘 척하며 임금도 

줄이고 생색도 내자는 눈속임인 것이다. 교과부가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처우를 개선

하고자 한다면 이런 눈속임 

계산법으로 학교비정규

직 노동자를 우롱하지 말

고 진정한 처우개선대책을 

내놔야 할 것이다. 바로 이

러한 이유로 전국의 학교비

정규직 노동자들이 뭉쳐야 

한다. 

우리가 노동조합으로 뭉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. 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하나가 됩시다!

현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은 기능직 공무원 10급(혹은9급)1호봉의 

21배이다. 이에 근거하면 약 35%정도 임금인상이 되어야 하는데 4%만 인상한 것은 명백한 취업규칙 

위반이다. 근로기준법 제 94조에는 '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, 그렇지 않

은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

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' 고 명시하고 있다. 

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(준)은 지난 2월 25일 교과부의 처우개선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

다. 우리는 기본급, 원상회복(기능직 10급 1호봉의 21배지급)을 위한 전국적인 서명운동과 규탄집회, 

소송 등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서고 있다. 



다른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활동 엿보기

전국학교비정규직 대전지부(준)을 비롯한 충남, 충북에

서는 조리종사원 중식비면제 책임있게 해결할 것을 교

육청에게 요구하고 있다. / 2011. 4.7

전국학교비정규직 광주지부(준)에서는 교육청과, 학교

(학교장, 행정실장)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.  

/ 2011 4.4~

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
노동조합으로 하나가 됩시다!
교원업무보조원, 행정사무원, 전산보조원, 과학실험보조원, 특수교육보조원, 유치

원학급업무보조원, 체육코치, 영양사, 조리사, 조리보조원, 사서, 강사, 인턴, 사감

으로 불리우는 우리는 비정규직입니다.

전교조가 없었을 때 학교는 교장 1인의 왕국이었습니다. 

노동조합이 없었을 때 노동자는 노예로 기계로 취급받았습니다. 

노동조합이 없었다면 우리사회 정의와 진보도 없었을 것입니다. 

교사들에게 전교조가 있듯이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있습니다!

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단일한 조직으로 힘을 모아 우리의 권리를 찾읍시다!


